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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찬식에 온 자들에게 말해주어라. 

내 영혼, 나의 몸도 모두 바쳐 이제껏 사랑해온 너희들에게. 

나는 너희 모든 것 주 예수이니라. 

나의 사랑하는, 나의 신부들아.

오늘 너와 나의 사랑의 완성, 성찬식이 되었구나. 

나는 오늘 너희에게 사랑한다 전하고 싶구나. 

나의 바램이였던 이 거룩한 예식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, 나는 기쁘고 기쁘구나 .

나의 신부들 , 섭리인들에게 오늘 나는 선물을 주겠다.

바로 내 사랑이다. 

나의 사랑의 성령을 너에게 퍼부어주노라. 

오직 너희는 감사함으로 받을지어다.

모두 마음으로 받을지어다. 

내 사랑 너희에게 전하니 이 시간, 이 순간 

너는 나의 것이고, 

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약속 하노라.

나와 함께 이젠 정말 천국가자.

너희를 데려가지 않으면, 

내 심정의 한 맺혀 어찌 이 지구 떠나가겠느냐. 

그러니 모두 이 순간,

나에게 손을 뻗어보아라. 

마음을 열어 보아라. 

내 사랑을 받아보아라. 

다시는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. 

내 반드시 너희 모두와 함께 가겠노라. 

그러니 모두 나에게 오는 자, 너희는 전부를 나에게 주어라. 

내가 너희를 받으려 이곳에, 이곳에 있노라. 

오늘 너와 나 약속하자. 

변함없이 영원히 나의 사랑 잊지 않겠노라고. 

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도, 

나를 불러도 대답 없다 해도, 

나의 사랑 너의 가슴속에 박혀있음을 기억하겠노라고. 

나의 몸과 피와 영혼이 너희 전부가 되어, 

이곳에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. 

모두 축복을 더하노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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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의 영혼 나의 것. 

주 예수.

<정조은 순회목사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니, 

금색 눈부시게 빛나는 성령의 물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 

뿐만 아니라, 영상을 보고 있었던 스타교회 모든 사람 

머리에 퍼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. 성령의 물을 

퍼부어 내리는 천사들은 굉장히 바빠 보였고,

물은 차고 넘쳐 마치 홍수가 난 듯 했습니다.

성령의 불이라고 하니, 사랑, 화평 등 다양한 칼들이 

가슴에 꽂히는데, 마음을 연 자는 칼이 들어가 꽂히고, 

열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. 사탄들은 그 

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밖에 있다가, 성령의 물을 

퍼붓고 칼이 꽂히고 하자, 다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.>


